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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에게있어서스트레스란항상이용하는기호

식품처럼뗄수없는존재이다. 하물며초등학교어린

꼬마들까지‘스트레스때문에못살아!’라고할까?

그럼스트레스란과연무엇일까?

인간의몸은어느부위든자극을받으면반응하게

되어있다. 그자극에대한생체반응의이상을적응증

상, 즉스트레스라고부른다. 만일생체가자극에대해

서다적응할수없는경우정상적인생리기능을유지

하는, 다시말해제자리로돌아오려는항상성(恒常性)

의유지기능이파괴되어병적변화를일으킨다.

<명추>라는동양의학고전백병시생(百病始生) 편

에다음과같은기록이있다. ‘풍(風)우(雨)한(寒)서(署)

등의외사(外邪)는체내가허약하지않으면그만이다.

그자체가사람을상하게하지않는다. 갑작스런질풍

이나폭우를만나도병에걸리지않는것은체내가허

약하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사(邪)는그자체로서는

사람을상하게하지않는다.’

여기서말하는사(邪)란사악한기운, 못된기운으로

서우리신체밖에존재하는환경론적병인(病因)을뜻

하고, 허(虛)란신체의내부에존재하고있는병인을일

컫는다. 즉, 병에는외적인자와내적인자가있는데외

적인자가포위하고있어도내적인자가없으면병이

생길수없다. 즉심신이건강하면어떤병이든침범하

지못한다는얘기다.

스트레스란바로정상적으로돌아가려는힘을말한

다. 만일상한음식을먹고구토를하거나설사를했다

면이것도스트레스이고식중독으로병원에입원하

는것도스트레스이다. 스트레스를얼마나심하게받

았느냐적게받았느냐하는개인차만있을뿐이다. 스

트레스를많이받는사람은그만큼몸이약해외적자

극에민감하게반응하여병을일으키는외적인자를

더많이받아들이게되는것이다.

사람들은조금심통맞는구석이있어서감정이날

때더욱상대방이싫어하는것을찾아서괴롭힌다. 이

렇게민감한대응을하는사람은어디에서고스트레

스가쌓이게마련이다. 소심한사람, 다심(多心)한사

람, 민감한사람, 신경질적인사람, 자주노하는사람,

우울한사람, 잘놀라는사람, 매사에자신이없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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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사람들은스트레스를안고살아가는것이

다. 이러한스트레스가도를넘으면지나치게걱정하

고의심하고염려하는강박신경증, 노이로제가된다.

분명히집을나올때모든것을점검했건만, 가스밸

브를열어놓지는않았는지, 문은잘잠궜는지혹시손

씻고수도꼭지를틀어놓지는않았는지자꾸의심이

가서확인을하고뒤돌아서면제대로했나또걱정하

고, 이러한증상이바로노이로제증상이다.

필자에게진료를받으러오는노이로제환자를보

면, 묻는것을계속반복해서물어오고조금있다가같

은것을또묻고의심하고, 그것도모자라집에가서도

몇번씩전화통화를해물어오는경우를많이볼수있

다. 이러면의사도지칠대로지쳐스트레스를받게된

다.

한방에서는이러한증상을수화불교증(水火不交

症)이라한다. 이는허열(虛熱)이위로올라가면서온

갖생각이다들고집중이되지않으며좌불안석하게

되는신경쇠약증이다.

수(水)란진액이고호르몬, 신장기능, 부교감신경의

영역이다. 반면화(火)란열(熱)이고심장기능의영역

으로교감신경을주관한다.

부교감신경과교감신경이정상적으로운행되면정

신이오락가락하거나노이로제, 신경쇠약증상이있

을리없다. 하지만기능이엇갈려조화와균형을잃게

되면열은위로떠버리고찬기운은아래로내려가중

간에서차단되는기능실조현상을유발한다.

이럴때는열을내려주고진액을올려주는보음(補

陰)의요법을병행하면수화불교증(水火不交症)은잘

치유된다. 여러가지치료방법이있겠지만필자의경

우는정신분열증, 노이로제, 히스테리, 조울증, 신경쇠

약증환자에게육공단과양심탕을함께처방하여좋

은효과를많이보았다. 이처방또한환자들에게스스

로치유할수있는자생력을키워줌으로써가능했다.

이러한노이로제환자의치료에서가장중요한것

은바로환자의마음에달려있다. 내노라하는명의에

백가지명약을먹어도스스로가의사를믿지못하고

약의효과를의심한다면그의사가지어준약은한낱

나무뿌리에지나지않는것이다.

모든병은마음으로부터오기도하지만마음에의

해서치유되기도한다. 불치병에걸린사람이본인의

의지에의해완쾌되는믿지못할일도있지않은가? 스

트레스가전혀없어도곤란하다. 스트레스가없는사

람은발전이없다. 스트레스를잘만이용하면나에게

더할나위없는자극제가된다. 그리고나에게어떤스

트레스가어떻게오더라도심신이건강하면얼마든

지이겨내고잘이용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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